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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애학생 전환교육(transition education) 모델 융합
재구성: 학교­지역사회 연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개발 타당성 관점

Convergence Reconstruction of Transition Education Model for Korean 
Students with Disabilities: A Feasibility View on the Development of 
Support System for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through the 

Linkage between Schools and Community 

김영준*, 김화수**, 권량희***

Young-Jun Kim*, Wha-Soo Kim**, Ryang-Hee Kwon***

요 약 본 연구는 한국 장애학생을 위한 전환교육 모델을 융합 재구성하는 데 목적을 두어 실시되었으며, 궁극적으로
학교­지역사회 연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개발 타당성 관점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의의를 두어 역시 실시되었다.
연구 방법은 장애학생 전환교육 모델을 학령기와 성인기 간 연계 관점에서 구체화하고자 한 선행 연구문헌을 분석한
절차를 기초로 하여 전문가 회의를 병행하는 절차로 구성되었다. 연구 내용은 현행 특수교육 분야에 구축된 전환교육
모델을 융합 재구성하기 위해 IEP­ITP­ILEP 간 연계교육이 특수교육과 장애인평생교육 간에 학교 중심, 지역사회
중심, 교육, 복지의 관점을 근거로 일관적 연계 타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학령기 중심의
특수교육 분야에서 구축된 장애학생의 전환교육 모델이 학령기와 성인기 전환 시점의 단편적 접근 경향성을 최소화
하고, 성인기 전체와 연계될 수 있는 표준 근거와 구성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현행의 전환교육 모델을 내용 측면에서
융합 재구성하였다.

주요어 : 장애학생, 전환교육 모델, 융합, 재구성, 장애인평생교육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convergence reconstruction of the transition education 
model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Korea. Ultimately, this study was also conducted with the aim of 
enhancing the perspective of the development of a lifelong education support system for the disabled in 
connection with schools and communities. The research method consisted of a procedure with a meeting of 
experts based on the procedure of analyzing the previous research literature that tried to materialize the 
transition education model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from the viewpoint of connection between school age 
and adulthood. The contents of this study were reflected in the dimension of ensuring consistent connectivity 
validity based on the viewpoint of school-centered, community-centered, education, and welfare between special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in order to reconstruct the conversion transition education 
model constructed in the current special education field. Accordingly, the transition education model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built in the field of special education centered on school age minimizes the tendency of a 
fragmented approach between school age and adulthood, and presents a standard basis and structure that can be 
linked to the entire adulthood. The transition education model was reconstructed convergence in terms of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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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본 전 생애 주기별 교육

지원체제는 학령기 중심의 특수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시작점은 장애인의 전 생애 주기에 있어 연속적인

지원체제의 차원을 갖기보다는 학령기­성인기가 상호

단절되는 한계적 현상으로 이어진다 [1]. 특별히, 교육

단절의 현상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회통합 및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되는 비감각장애 유형의 발달장애인에게

있어 그 심각성은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2]. 단적인

예로, 학령기와 성인기 간 교육 지원체제는 의무교육

대 선택형 개별 수요교육의 형태로 다른 입장을 띠며,

학교나 장애인복지관 등의 유관기관,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전문인력 등의 유형과 성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3, 4]. 따라서 이상의 단절된 현상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특수교육 분야의 현행 전환교육(transitiom

education) 모델의 융합 재구성 노력이 요구된다.

특수교육 분야에서 전환교육은 앞서 논한 장애인의

학령기와 성인기의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등특수

교육의 단계에서 적용되는 교육모델･교육프로그램에

해당한다 [5]. 특히, 장애학생의 학교 졸업 후 성인기

시점에 대한 미래 역행계획(reverse planning) 차원에서

전환교육의 모델이 중요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전환

교육의 주요한 목표와 내용은 장애학생의 기능적 생활

중심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게 된다 [6, 7]. 그리고 장애

학생이 성인기 전환 시 가정이나 시설 등에 미취업의

상태로 고립 및 의존 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의 효과에 많은 중점을 둔

입장이다 [8]. 또한, 기존 관련 연구 동향에서 장애학생

을 위한 전환교육 모델에 대해 조망된 관점을 살펴보면

일차적으로 성인계속교육의 절차나 관점과 연계되기보

다는 성인기 전환 이후의 즉각적인 결과 관점에 의미를

두며, 장애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는 단기적 시

점을 중심으로 성인생활 적응기간에 많은 비중을 두게

된다 [9, 10]. 이에 따라, 장애학생의 성인생활 적응기간

을 위한 전환과정의 제반 교육은 일반적인 서비스, 시

간 제한적 서비스, 계속적 서비스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더라도 그 기간 면에서나 내용의 질 면에서 단기적인

경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1].

학령기를 중심으로 하는 특수교육 분야이기 때문에

장애학생의 전환교육 적용 모델이 고등학교의 과정과

성인기 전환 시점 간의 간격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입장

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어려움에 대한 현실적

입장을 논하기보다는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학령기와

성인기 간 교육 지원체제를 상호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내용과 체계를 전환교육 모델에서 다루고자 하는 노력

이 담보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2, 13]. 이런

내용과 체계만 구성될 수 있다면, 장애학생을 위한 전

환교육 모델이 특수교육 분야의 일환으로 학령기와 성

인기 전환 시점의 단편적 경향으로 적용된다고 할지라

도 성인계속교육의 일환이 되는 장애인평생교육 분야

에 대해 원활한 흐름과 방향성을 연계화시켜 주는 이점

이 제고될 수 있다 [14]. 따라서 특수교육 분야의 장애

학생을 위한 전환교육 모델은 장애인 당사자의 학령기

와 성인기 간 교육 단절 현상을 최소화하고 상호간에

일관적인 교육 지원체제를 정립시켜 주는 주요 근거와

내용 구성체계로써 그 의미와 가치가 제고되어야 한다.

이상의 측면에 따라, 기존과 현행에 구축된 특수교육

분야의 전환교육 모델은 비판적으로 제고될 수 있다.

첫째로, 장애학생의 독립적인 성인생활을 위해 학교급

별 전환 계획과 실행의 체계를 다루고 있지만 대부분

기능적 생활중심의 성격과 내용으로 장애학생의 기술

습득에 많은 중점을 둘 뿐 습득한 기술이나 현재 생활

하는 환경, 이용 가능한 재활복지서비스 및 인프라 등

을 성인기의 어떤 교육과 서비스로 연계화시킬 수 있는

가의 관점과 체계적 토대가 미흡하다 [15, 16]. 실제로,

특수교육 분야에선 장애학생마다 개별 맞춤형의 관점

으로 전환교육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 개별화전환교육

계획(individualized transition planning、ITP)의 실행과

문서 양식의 활용을 전개하고 있지만 학령기와 성인기

간 연결고리가 장애학생의 학교 졸업 후 실질적인 성인

생활 실태나 장기적 교육 지원체제의 방향성 제고 수준

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제한점이 많다 [17]. 둘째로, 특

수교육 관점에서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성인기 전환과

성인생활 적응을 위해 전환교육을 활발히 실시한다고

할지라도 또는 장애학생이 어느 정도 성공적인 독립생

활을 성취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를 유지･발전시키

기 위한 교육과정 및 전문인력, 각종 인프라를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지를 전환교육 영역을 포함하는 특수

교육 분야에선 명확히 사정(assessment)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의

맥락과 성격에 의해 학령기와 성인기 전환 시점 동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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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에게 전환교육 모델을 적용하는 차원일지라도

성인기 장애인을 위한 교육 지원체제에 대해서는 특수

교육과 연계된 입장보다는 재활복지서비스에 의뢰하는

경향성도 나타나고 있다 [18]. 종합적으로, 특수교육과

성인기 장애인의 연결고리를 위해 타당하고 효과적인

근거로 활용되어야 할 전환교육 모델과 그 적용방안을

내용 체계 면에서 고도화하지 못하는 한계가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장애학생 전환교육 모델을

융합 재구성하는 데 목적을 두어 실시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은 장애인 당사자의 학령기와 성인기, 즉 학

교­지역사회 연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개발의 타

당성 관점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본다.

궁극적으로, 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이 성인기 전환을

넘어 성인기 생애 전반에 걸쳐 학령기 중심 특수교육과

연계된 장애인평생교육을 활발히 보장받을 수 있는 토

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며, 위 토대에 있어 전환교육

모델은 현행의 모델과 융합 재구성되어 커다란 구실점

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일차적으로 문헌 분석

이 연구 방법으로 구성되었다. 장애학생 전환교육 모델

및 적용방안을 다룬 선행 연구문헌을 1차로 수집한 후

장애인의 학령기와 성인기 간 연계를 통한 확장적 차원

의 전환교육 모델 및 방략을 다룬 문헌을 2차로 변별

선정하였다. 문헌 수집에 따른 선정 결과, 장애학생의

중등특수교육 단계에서 1～2년 정도를 전망하는 수준

의 교육 내용과 방안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학령기와

성인기를 장기적인 일관성의 형태로 재구조화하거나

확장한 모델 사례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3, 4][9-11][13][15, 16]. 구체적으로, 기존 선행 연구

문헌에서는 중등특수교육 단계에서 장애학생의 성인기

전환 시 취업 연계를 위해 직업교육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훈련, IEP

및 ITP 연계교육, 기능적 생활중심 교과교육 활성화 등

의 모델 및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는 장애학생의

성인기 전환에 밀접한 중등특수교육 단계에서 조망된

절차이긴 하였으나, 대개 학령기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한 가운데 성인기 전환에 따른 성인

계속교육의 형태로 반영될 수 있는 구체성은 크게 제고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15, 16][18]. 이에 따

라,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학령기와 성인기 간 연

계 교육 지원체제가 명확히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성

인기 중심의 평생교육이 ‘교육’과 ‘복지’ 간 충돌된 관점

에서 조망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으며, 학령기 중심

의 특수교육 결과(results)를 장애학생의 학교 졸업 후

지역사회로 의뢰 및 전이하는 현상으로 인해 장애인 당

사자의 입장에서 역시 일관적인 타당성이 담보되지 못

하는 한계가 초래되었다. 조직적 기반 차원에서 ‘학교’

중심의 학령기 특수교육에 대한 제반 결과가 ‘지역사회’

중심의 성인기 교육(평생교육)에 대해 협조나 타당한

근거의 일반화 수준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양상을 띠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9-21]. 표면적 형식과 명분의

수준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성인기 교육을 위해 장애인

복지관, 평생교육센터, 직업재활센터, 사업장 등의 기관

들이 학령기 특수교육의 결과 정보를 참조한다고 할지

라도 이와 연계된 교육 절차와 방법을 성인기 생애를

중심으로 전문화하는 모델이나 방안에 대해선 크게 고

민하고 모색한 사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의 특수교육 분야에서 조망되고 있는 전

환교육 모델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입장이 아니라,

현행의 모델 동향과 결과를 융합 차원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문제 인식과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관점에 따라, 본 연구는 연구 방법상에서 이

차적으로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회의를 통

해 주요 연구 내용에 해당하는 현행 장애학생 전환교육

모델을 융합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사례를 마련하고

자 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회의는 정형적인 집단 면담

의 차원에서 실시되지 않았으며, 각 전문가들이 상호

협의하여 연구 내용을 위한 모델을 일관적으로 개발 및

결과화시키는 절차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

들은 연구 내용에 대한 모델을 도식화하고 이에 대한

관점을 해석하는 데 역시 중점을 두었다. 전문가 회의

는 총 2개월 간 전개되었으며, 총 10회기(1회기 당 50분

내외)로 진행되었다.

특별히, 전문가 회의에선 현행의 장애학생 전환교육

모델이 융합 수준에서 재구성되기 위해 다음 그림 1과

같은 구성 체계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위의

관점에 토대하여 본 연구는 연구 결과에 반영할 몇몇

도식을 구체화하였다. 기본적으로, 그림 1에서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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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학령기­성인기 간 일관적 연계에 따른 전환교

육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령기와 성인기를 구분하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각 중심적

입장에서 공통적으로 수반되는 ‘교육’과 ‘복지’의 관점을

어떻게 연계 및 구축해 나갈 것인가도 중요하게 고려되

어야 한다는 관점을 반영하였다. 현행의 특수교육 분야

에서 전환교육 모델을 고려함에 있어 개별화교육계획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ning, IEP), ITP, IEP 및

ITP 연계를 반영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관

점을 통해 장애인평생교육 조망 차원에서 개별화평생

교육계획(individualized lifelong education planning,

ILEP)까지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전

생애 주기별 교육 지원체제가 일관적이면서 장기적으

로 타당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의 특수교육 분야에서 장애학생의 미

래 성인생활을 위해 구축된 전환교육 모델을 융합의 의

미와 범주에서 재구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IEP 및 ITP 연계를 IEP-ITP-ILEP 연계로 확장하고자

한 의도를 가졌다. 결과적으로, 그림 1에서는 장애인의

전 생애 주기에서 ‘학교 중심’, ‘지역사회 중심’, ‘교육’,

‘복지’, ‘특수교육’, ‘평생교육’의 근거 속에서 일관적 연

계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환교육 모델을 융합 재

구성하는 기초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그림 1의 근거를 통해 실제로 한국형

장애학생 전환교육 모델을 실제적으로 융합 재구성할

수 있었으며, 본질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보장되어야 할 학교­지역사회 연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개발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기반이 되었다.

Ⅲ. 장애학생 전환교육 모델 융합 재구성

본 연구에서 한국 장애학생 전환교육 모델의 융합

재구성은 그림 2와 같이 마련되었다. 그림 2의 체계도

에서는 기본적으로 학령기 중심의 특수교육 이론 및 적

용에 대한 구도에 중점을 두어 그 구성 체계를 마련하

였다. 즉, 학령기 중심의 특수교육 실천 구도는 현행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한다)」 등에 의거하여 ‘교육과정’과 ‘관련 서비스’로 그

구성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이를 놓고 본다면, 학령기

중심의 특수교육에 대한 내부 토대 차원에선 ‘교육’과

‘복지’의 관점,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기능적 구

분이 명확하게 정립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 2의

체계도에서는 학령기 중심 특수교육에 대해 교과 중심

교육과정과 재활복지서비스 중심의 관련 서비스로 명

확히 분류 구성하였다. 이런 실천 구도는 장애학생의

전 학령기에 걸쳐 연계 전환되며, 그 교육 체계와 성과

는 장애학생의 성인기 전환 시점에 이르기까지 연속된다.

그림 1. 연구 내용의 구성 체계도
Figure 1. Configuration scheme of research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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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으로, 특수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학생의

미래 성인생활을 위한 자립 및 사회통합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성인기 전환 시점에서의 전환교육 결과는 자

립 가능 수준에 달려 있다. 그림 2의 체계도에서는 장

애학생의 성인기 전환 시 자립의 수준을 세 가지 유형

으로 분류 구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인기 중심의

계속교육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가 마련되어

야 한다는 관점을 직･간접적으로 상기시켜 준다.

이와 같이 학령기 중심의 특수교육 운영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성인기 전환 시 세 가지 자립 유형의 사정

절차는 현행에 국내･외적으로 구축된 장애학생의 전환

교육 모델의 내용과 절차와 연계시켜 볼 때에도 상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즉, 현행에 특수교육 분야가 구축

하고 있는 전환교육 모델에는 기능적 생활중심 교과,

지역사회중심훈련, ITP, 일상 및 사회생활기술 등에 대

한 제반 계획과 운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 가지의

유형에 대한 사정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모색은 거듭

강조될 수밖에 없다. 단, 본 연구의 융합 재구성 관점에

의해 장애학생의 성인기 전환 결과와 관련된 세 가지의

유형에 해당하는 자립Ⅰ, Ⅱ, Ⅲ 수준을 제고해 본다면

IEP 및 ITP 연계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고 전환교육의

본래 취지와 목적, 주요 원리에 해당하는 미래 역행계

획에 대한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 차원에서 성인

기 전환과 성인기 전체에 대한 종합 성과 표준을 더욱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고해 볼 수 있

다. 현행의 특수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의 성인기 전환

을 위한 ITP 문서 양식의 활용과 실행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장애학생의 미래 성인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과 생태학적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

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이는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특수교육의 중심 토대인 ‘학교’, ‘교육’

이 성인기 중심의 토대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복지’

간 연계적 정합성이 미흡하고 관련 근거가 타당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장애학생이 학령기 중심의 특수

교육 토대에서 전환교육의 모델을 통해 성인생활의 시

작점에 해당하는 성인기 전환에 대한 결과를 성취하고

관련된 사후지원을 전 생애 주기 차원에서 보장받아야

한다면 의무교육 지원체제와 같은 제도적 기반에 앞서

‘학교’와 ‘교육’의토대는지속되어야한다. 성인기장애인

중심의 ‘지역사회’와 ‘복지’ 중심의 토대가 이전의 학령기

그림 2. 장애학생 전환교육 모델 융합 재구성 체계도
Figure 2. A system of convergence reconstruction for the transition education model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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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를 수용하여 전문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역량 차

원에서 어려움이 따르며, 장애인의 성인생활에 대한 종

합 성과를 일관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나

이해도 역시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그림 2

의 체계도에서는 장애학생이 학령기 특수교육을 통해

전환교육 모델을 보장받고 성인기 전환을 이루는 절차

와 구조 체계에 대해 현행의 전환교육 모델과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지만, 학령기 중심의 전환교육 모델이 장

애학생의 학교 졸업 후 성인기 교육 지원체제에 대해

기여해야 할 내용 표준과 책무성을 제고하도록 촉구하

는 구실점에서 그 가치를 찾아 볼 수 있다. 덧붙여, 여

러 장애 유형 중 비감각장애 유형에 속하는 발달장애

학습자의 경우 성인생활의 궁극적 결과라 할 수 있는

자립 및 사회통합을 치료 등의 관련서비스 보다는 특수

교육 교수･학습 활동의 차원을 통해 성취할 수 있기 때

문에 학령기 특수교육과 연계된 성인기 교육 지원체제

에 대한 전환교육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한편, 그림 2의 체계도에서는 장애학생의 학교 졸업

후 성인기 전환에 따른 성인기 전반의 교육 지원체제에

대해 평생교육의 관점을 반영하였다. 이를테면,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이다. 현행의 장애인평생교육 분야는 ‘교

육’과 ‘복지’ 간 관점을 놓고 많은 논쟁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나지만, 장애학생의 학교 졸업 후 성인기

전환을 위한 전환교육 모델의 융합 재구성 차원에서 본

다면 주요 성격과 실천적 맥락은 ‘교육’에 기반을 두어

야 함을 판단해 볼 수 있다. 성인기 중심의 장애인평생

교육은 학령기 중심의 특수교육과 달리 ‘의무교육’의 지

원체제이거나 정규 교육과정의 범주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부 주관의 「평생교육법」에 근거

할 뿐 아니라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의 전반적 정책

개발을 주관하는 국가기관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

센터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산하에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일부분의 근거에서 장애인평생교육을 학령기

중심 특수교육과 연계된 ‘교육’의 관점에서 조망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림 2의 체계도에서는 학령기 특

수교육의 교과 중심 교육과정을 기초문해교육, 직업능

력개발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의 평생교육 (교과) 교육

과정과 연계시켰다. 실제로, 학령기 중심의 특수교육 교

과교육과정에 구성된 지식 및 기술은 평생교육 교과교

육과정의 지식 및 기술과 상호 융합 적용될 수 있는 이

점이 제고될 수 있으며, 기초문해교육 등의 영역을 단

순한 교육프로그램의 수준이 아닌 교과 표준 및 교과목

차원으로 연계･응용시킬 경우 학령기 중심의 특수교육

이 ‘교육’의 성격과 맥락에 의해 실천 운영되는 주요 토

대라 할 수 있는 ‘학교’에 토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점

역시 제고해 볼 수 있다. 그림 2의 체계도를 보면, 장애

학생이 학교 졸업 후 학령기 특수교육과정과 연계된 평

생교육 교과교육과정을 보장받음으로써 성인기 전환

이후에도 ‘교육’의 관점에서 학교 토대화 역시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어 있다. 성인기 장애인을 위

한 교육 지원체제를 모색함에 있어 교육보다는 복지 관

점에 의해 지역사회 차원이 조망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 자체가 학교화로 추진될 수 없기 때

문이다. 이를 놓고, 그림 2의 체계도에서는 현행의 동향

에서 지역사회 유관기관으로 조망되는 여러 기관들이

실제 학교기관에 해당하진 않더라도 교육과정의 기반

이나 전문인력 자격 양성 및 개입 등을 통해 학교 토대

로 재구조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반영하였다. 단적인

예로, 현행의 특수교육 전공과가 장기적 다년(多年) 차

원에서 평생교육 교과교육과정을 융합시킴으로 인해

조직 및 교육과정 체계상 재구조화될 수 있는 것이며,

대학의 인프라를 통해 역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및 학

과 프로그램을 장애인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복지’의 관점에 기반을 둔 장애인복지관

이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역시 대학이나 전공과

등과 상호 협력하여 교육과정 기반을 일회적 경향의 교

육프로그램 수준이나 일반평생교육 지식 및 기술을 장

애 맞춤형으로 수정 및 조정하여 반영하는 정도의 수준

이 아닌 학령기 중심 특수교육과 연계하여 체계화 및

기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림 2의 체계도에서는 학

령기 중심의 특수교육 실천 구도에서 교육과정이 법제

적인 차원 등을 통해 구성체계로 확립되었다면, 동일한

성격과 맥락의 교육과정이 성인기 중심의 장애인평생

교육에서도 표면적･형식적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담

보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림 2의 체계도에서는 성인기 중심의 장애

인평생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을 학령기 중심 특수교육

과 연계하여 교과화시킴으로 인해 성인기 전체의 전환

과정에 대한 계획 수립을 구조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 2의 체계도를 살펴보면 성인기 중심의 장애인평생

교육 교과교육과정에 대한 영역을 중심으로 ‘종합형’,

‘분과형’, ‘심화형’의 교과교육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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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형별 교과교육을 개발 및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

콘텐츠 보급, 콘텐츠 공동 개발･운영의 협력체계를 구

축할 수 있는 절차적 방안도 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림 2의 체계도에서는 학령기 중심 특수교육을 통한

장애학생의 전환교육 모델이 학령기와 성인기 전환 간

시점에서 뿐 아니라 성인기 전체를 포함한 전 생애 주

기별로 확장될 수 있는 모델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직까지 성인기 중심의 장애인평생교육 분야가 법제

적 차원을 비롯해 실천 현장 면에서도 명확한 체계의

구축이나 타당성이 활발히 담보되지 못한 실정이므로

위에서 언급한 종합형 교과교육, 분과형 교과교육 등과

같은 유형별 교과교육을 추진할 유관기관을 변별하여

선정･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나, 그림 2의 체계도

와 같이 전환교육 모델을 통해 학령기 중심 특수교육과

성인기 중심 장애인평생교육을 연계하고 이와 관련된

표준 근거를 활발히 마련한다면 이에 대한 필요성과 적

용방안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현행의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실천 동향에 있어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화 제도가 민간 차원

에서 몇몇으로 구축되었을 뿐 명료하고 합리적인 차원

이 반영되지 못한 실정이긴 하나, 그림 2의 체계도에서

밝힌 종합형 교과교육 등의 각 유형별 평생교육 교과교

육과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전문인력 역시 학령기

중심의 특수교육 전문인력인 특수교사와 같이 전문교

사형의 자격 차원을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전문교사형

인력 개입이 그림 2의 체계도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장

애인의 학령기와 성인기가 반영된 전 생애 주기에 있어

종적 전환 차원의 전환교육 모델이 융합 재구성되기 어

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그림 2의 체계도에서는 장애학생의 학령

기 중심 특수교육에 있어 재활복지서비스 중심의 관련

서비스를 반영하여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관점을 제고

하였으며, 장애학생의 학교 졸업 후 성인기 전환 및 성

인기 전체 시점에서 위 관련서비스의 성과 표준이 어떻

게 구체화될 수 있는가를 몇몇 예시 차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예로, 의료재활, 사회 자조 모임 참여, 교육･생

활비 혜택 등이 제시되었다. 이는 병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직업재활센터 등에서

추진될 수 있는 전문적 업무에 해당하며, 그림 2의 체

계도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복지’ 관점에서 교육 연계 복

지 중점형, 코디네이터형 인력 개입의 근거가 융합될

수 있다. 학령기 중심 특수교육을 비롯해 성인기 중심

의 장애인평생교육 분야에 있어 전환교육 모델을 매개

로 하여 교과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뿐 아니라 재활복지

중심의 관련서비스가 고려되어야 할 이유는 장애인이

교육교육을 통해 함양한 자립능력을 전반적인 성인기

진로설계 및 실행 차원에서 상담 및 사회서비스 제도

등과 연계하여 관리해 나가는 전문적 작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서비스는 교과교육의 성공적 성취

와 일반화 효과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관련 서

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역시 장애인의 특수교육과

정이나 평생교육과정을 실제로 담당하진 않더라도 그

내용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재활복지 인프라와 상호 연

계시켜 진로설계 및 실행화를 촉구할 수 있는 전문역량

이 코디네이터(coordinator) 차원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그림 2의 체계도에서는 장애학생의 성

공적인 성인생활적응 및 사회통합을 위해 학령기 중심

의 특수교육을 통한 전환교육 모델의 집중적이고 통합

적인 운영을 강조하는 차원을 넘어 이와 관련된 결과가

성인기 전체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수준의 전환교육 모

델로 융합 재구성되기 위해 현행과 미래의 동향 구도에

서 고려 가능한 성인기 중심의 장애인평생교육 분야와

연계하였다. 학령기 중심 특수교육 분야에서 전환교육

모델의 기능은 학교­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구실점으로

반영되고 있는데, 장애인의 전 생애 주기에 있어 학령

기와 성인기를 학교 대 지역사회의 체제로 구분하는 측

면이 아니라 학교­지역사회를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 및

성인사회통합 달성에 적합한 지원체제로 재구성 차원

에서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장애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실태를 포함하는 특

수교육의 실태 상황에선 이런 중점 사안이 더욱 절실히

요구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선 전환교육 모델이 학

령기 중심 특수교육 안에서만 단편적으로 장애학생의

학교 졸업 후 성인기 전환을 사정 및 조망하기 보다는

성인기 중심의 장애인평생교육 분야와 연계되어 학교­

지역사회의 연계 지원체제를 재구성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그림 2의 체계도는 장애학생의

전환교육 모델을 융합 재구성하여 장애인의 전 생애 주

기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학교­지역사회 연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개발의 타당성 관점을 제고한 측면

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학령기 중심 특수

교육을 통한 전환교육 모델은 학교­지역사회 간 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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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한 관점과 여러 근거 아래 장애인평생교육 분야와

융합되어 거듭 재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에서는 이상의 관점과 가능성을 현행의 특수교육 분야

에서 구축하고 있는 장애학생 전환교육 모델에 대하여

내용 체계 면에서 활발히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그림 2의 체계도가 본 연구를 기점으로 후속

차원에서 거듭 보완 개선되기 위해서는 그림 3의 다차

원적 요인이 고려되어야 함도 강조하고자 한다. 앞의

그림 2 체계도를 통해 제시한 학교­지역사회 간 연계는

전환교육 모델이 학령기 중심의 특수교육과 성인기 중

심의 장애인평생교육 분야 중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 대한 장기적이고 타당한 융합

을 위해 그림 3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는 노력이

담보될 때에 실제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계나 일선

현장으로부터 수용될 수 있다. 그림 2의 체계도는 그림

3에 제시된 다차원적 요인을 통해 개발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한 전환교육 모델로 하여금 학령기 중심의 특수

교육 관점에서나 성인기 중심의 장애인평생교육 관점

에서 역시 학교­지역사회 연계를 타당하게 분류 구성된

교육과 복지 관점의 융합에 따라 조망할 수 있었다. 학

령기 중심의 특수교육 분야에서 거듭 강조되어 온 동향

과 같이 전환교육 모델은 학령기 중심의 관점에서나 성

인기 중심의 관점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중요성을 어떤 근거와 표준에 따라 연계하여 장애인 당

사자의 입장에서 일관되고 타당한 체계로 그 지원체제

를 보장할 수 있는가는 최대 관건이 된다. 앞으로 전환

교육 모델은 학령기 중심 특수교육의 맥락에 근거하여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의 관점에서 더욱더 확장된

광의의 차원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기존 구도에서 특수

교육 분야가 인식하고 전문적으로 구체화하지 못했던

장애인평생교육 분야를 융합하는 주요 매개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현행의 학령기 중심 특수교육 분야에서

구축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자립 및 성인사회

통합에 중점을 둔 전환교육 모델을 융합 재구성하는 데

그림 3. 장애학생 전환교육 모델 융합 재구성 관련 다차원적 요인 체계도
Figure 3. A multidimensional factors system for convergence reconstruction of transition education model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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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두어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학령기 중심 특수

교육 분야에서 구축한 전환교육 모델은 장애학생의 성

공적인 성인기 전환을 촉구하는데 중점을 두는 실효적

인 교육활동으로 볼 수 있으나, 학령기와 성인기 전환

시점의 단편적 기간 조망의 제한점을 비롯하여 성인기

전환 이후 계속교육의 형태로 추진되어야 할 특수교육

연계 성과 근거 표준을 ITP 등의 차원에서 구체화하지

못해 본래 취지나 목적과 다르게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성인생활적응 및 유지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전환교육 모델은 학령기 중심과 성인기

중심의 관점을 구분하는 단편적인 한계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학령기 중심 특수교육이 응용･심화 등

의 융합 차원에서 성인기 중심 장애인평생교육과 연계

될 수 있는 근거와 절차적 방안을 활발하게 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전 생애

주기별로 학교­지역사회 연계를 타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수교육을 비롯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의

기반이 확립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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